
촉석루는전시시지휘소로,평상시에는과거시험장과연희장소등으로쓰인복합적건축물이다. /경남신문=김승권기자

영남루는조선시대밀양도호부객사의일부로사용된누각건물로밀양강돌벼랑위에자리잡고있다. /경남신문=김승권기자

촉석루내부. 영남루내부.

◇남강위에서린의로움과풍류, 촉석루=진주시의젖줄인남

강바위벼랑위에장엄하게자리잡고있는촉석루는진주성의

지휘본부로활용된누각건물이다.절벽위건립돼주변의수려

한경관을조망할수있는빼어난입지를갖추고있는동시에전

시시지휘소,평상시에는과거시험장,연희장소등으로쓰인복

합적건축물이다.

촉석루라는 명칭은 절벽 위에 솟은 모습에 유래된 이름으로,

창건한사람들의장원급제를빗대어장원루라고도불린다.촉석

루는 1241년 진주목사김지대가창건한이후조선시대와근현

대를거쳐여러차례보수정비가진행됐다.

지속적인보수를통해촉석루의원형을유지하고있으며, 이를

통해1948년국보로지정됐으나한국전쟁으로인해전소되면서

국보에서해제됐다. 1956년진주고적보존회를중심으로촉석루

중건이추진됐으며,국비, 도비, 시비, 시민성금등민관이협력

해1960년정면5칸,측면4칸의팔작지붕을갖춘건물로복원됐

다. 현재 촉석루는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

데,진주시에서는국보승격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촉석루의지붕은7량가형식으로가구부가구성돼있으며,공

포는 1출목3익공으로조선시대대형누각의특징적인형태로구

성돼있다.문헌에따르면촉석루역시영남루와동일하게4개의

부속시설(익루)를갖춘대형누각이었으나18세기후반전부소

실된것으로추정된다.

촉석루는예로부터풍광이아름다웠던만큼수많은시인묵객

들의글과그림이전해져오고있다.촉석루내부에는하륜의 촉

석루기 (矗石樓記) 를비롯한많은현판과시판이걸려있다.

촉석루서쪽으로는논개의영정과위패를모신의기사,동쪽으

로는촉석문과촉석루삼문이위치해있다.북쪽으로는임진왜란

때전사한충혼을기리기위한임진대첩계사순의단이조성돼있

으며, 남쪽으로남강과의암바위가있다.

조선후기시인신유한은촉석루의아름다운경관과역사적사

실을다음과같이읊었다.

진양성바깥엔강물은동으로흘러가고/울창한대꽃다운난

초는푸르러모래섬에비치도다/천지엔충성다한삼장사가있

었고/강산엔객을머물게하는높은누각우뚝섰네/병풍치고노

래하니햇살에잠자던교룡은춤추고/병영막사에서리들이치

니졸던해오라기수심깊네/남으로북두성바라보니전쟁기운

은사라졌고/장군단엔피리불고북치며중춘에노닌다네

◇밀양강위에솟은조선의명루, 영남루=밀양시의한복판을

흐르는밀양강의돌벼랑위우뚝솟아있는영남루는세월의무

게를한몸에지니고굳건히서있다.동쪽으로는아동산, 남쪽으

로는넓은들판과밀양강을내려다볼수있는경관을자랑한다.

이러한위치적장점덕분에영남루는조선시대밀양도호부객

사의일부로사용되며,관영누정으로서의역할을겸했다.

영남루는 1365년밀양지군김주가영남사라는사찰의옛터에

누정을 짓고 영남사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명명했다고 한다.

영남루의빼어난경관으로인해역사적명사들은수많은시문을

남겼다. 조선선조때영남루에걸린시판은이미300여개에이

르렀다고하나지금은12개의시판이남아있다.주요편액은영

남루북쪽처마에걸린세개의대형편액으로, 조윤형이쓴 영

남루(嶺南樓) 가 중앙에, 이유원이쓴 강좌웅부(江左雄府) 와

교남명루(嶠南名樓) 가각각좌우에걸려있다. 이밖에이인재

부사의 아들 이현석이 7세 때 썼다는 영남루(嶺南樓) 도 눈에

띤다.

영남루는정면5칸,측면4칸의대루를중심으로,동쪽에는침

류각, 서쪽에는능파각,그리고이둘을연결하는여수각이배치

돼있다.이독특한배치는누각을단순한경관감상의공간을넘

어,숙박과행정을겸하는다기능적건축물로진화시켰다.특히

건물서편의층층각지붕이여러단으로낮아지면서침류각과연

결돼독특한외관을구성한다.

영남루역시촉석루와마찬가지로수차례재건과수리를거쳐

오늘에이르렀다. 1592년임진왜란으로소실된후, 17세기초에

재건됐다.또한1834년에는큰화재로전소되면서 1844년부사

이인재가중건해지금의모습을갖췄다.특히이시기대루의규

모를확장하고,능파각과침류각,여수각을함께복원하면서건

축적완성도를높였다.

영남루는 1933년 보물로지정됐다가해방후인 1955년 국보

로승격됐다. 이후 1962년제정된문화재보호법에따라문화재

를 재평가하면서 보물로 바뀌었고 지금껏 이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국보로승격됐다.

조선초기문신이원은영남루에서바라본아름다운풍광을시

속에이렇게풀어냈다.

우뚝한누각영남하늘에높이올려놓아서/십리의빼어난경

치눈앞에다보이네/고요한낮여울소리베개머리에이어지고

/해비끼자솔그림자뜰가에떨어진다/농부의바쁜봄일마을

마다비내리고/들객점엔아침밥짓느라곳곳이연기로다/지난

날선군께서이곳을지나셨는데/부끄럽다소자가다시잔치여

는것이

◇닮은듯다른매력=촉석루와영남루본루는정면 5칸,측면

4칸, 팔작지붕, 2고주 7량가 형식, 1출목 3익공 형태로 구성돼

있는점이유사하나상부가구구성의차이를볼수있다.

촉석루는대들보가정면과배면기둥과직접결구하고내진고

주로보강하는구성이다. 영남루는내부고주가대량을받고정

면과배면퇴칸은퇴량으로고주와결구되는방식을채택했다.

촉석루는 1752년, 영남루는 1844년 중수된것으로추정되는

데, 이같은차이는시대적경제적상황이반영된결과로볼수

있다.

촉석루중수당시국가적지원등을통해대형목재수급이가

능해단순하게구조를구성하는흔하지않은수법을썼고, 영남

루는비교적목재수급이용이하고 내부를 높게 구성할 수 있는

조선후기일반적인형식을지니고있다.

과거부터현재까지촉석루와영남루는세월의흔적을간직하

며우리곁에서있다. 이곳은단순히과거의유산이아니라,현

재에도문화적역사적영감을주는공간으로남아있다.두누각

위에올라과거와현재를이어주는특별한공간의숨결을느껴보

길바란다.

/경남신문=한유진기자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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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3대누각…목조건축의진수를보다

<23>진주촉석루와밀양영남루

한국의전통누각은단순한건축물을넘어자연과역사를품은문화적공간이다. 경남은

조선시대 3대누각중두곳을품고있다.바로진주시촉석루와밀양시영남루다.두누각은

남강과밀양강의절벽위에자리잡고수백년간한반도의풍경을지키며웅장한목조건축의

정수와깊은역사를간직해왔다. 이번건축기행에서는각기다른매력으로방문객을매료시

키는두누각의아름다움을찾아나섰다.그곳에서는누각이품고있는건축적미학과함께

켜켜이쌓여있는우리역사와풍류를느낄수있다.


